
1. 서론

1.1 연구 필요성

사람의 능력에 따라 사회적 신분이 결정되는 ‘능력위

주 사회’에서는 직업 자체가 사람의 능력으로 평가받기

에 현대인들은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1]. 미래 사회의 주역이라 할 수 있는 청소

년들은 청소년기를 맞으면서 자신의 능력에 적합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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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존감, 부모효능감이 자녀진로지원행동(지지, 간섭, 관여부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자존감과 자녀진로지원행동 관계에서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7차년도 다문화청소년-학부모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1,188명의 결혼이주여성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기술통계, 상

관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진로지원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존감

(β=.277), 부모효능감(β=.134)이 정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자존감과 자녀진로지원행동의 관계에서 부모효능감은 부

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을 향상시키고 바람직한 자

녀진로지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실천적 방안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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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ing efficacy the relation between the 

self-esteem and child career support behavior(encourage, meddle, non-involvement) of moth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To this end, data from the 7th year's multicultural youth-parent panel were used, 

and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on the data of 

1,188 married immigrant women.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ed that self-esteem (β=.277) and parental 

efficacy (β=.134) were positively significant as factors affecting the child career support behavior of 

moth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addition, parental efficacy was found to provide partial medi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child career support behavior. Based on this, this study suggested 

policy and practical measures to improve parental efficacy of moth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to 

conduct desirable child career 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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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탐색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가는 것을 중요한 발

달과업으로 삼고 있다. 과거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

로 진학지도를,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지도를 실시했

던 이원화된 방식이었지만, 최근에는 아동·청소년기부

터 실질적으로 진로지도를 제공하여 미래 직업에 요구

되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이처럼 

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 체계를 확립해 가는 가운데 특

별히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지도에 더 큰 관심을 기

울일 필요가 있다. 

교육부의 학령인구 통계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초등

학생이 3.04%, 다문화가정 중학생이 1.22%, 다문화가

정 고등학생이 0.59%로 중·고등학교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율이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2]. 이들의 

규모가 점차 커가는 가운데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정

체성 혼란, 의사소통 어려움, 빈곤과 사회적 차별로 학

교생활의 부적응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로준비와 

진로선택에 있어서 일반가정 자녀보다 훨씬 혼란스러

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김영은 외(2010)도 다

문화가정 아동·청소년들은 일반가정 자녀에 비해 직업

인식 수준과 직업포부 수준이 낮으며,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으로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4], 다

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위해 일찍부터 직업 준비 활동을 

도울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발달을 돕기 위한 체계로 

가정, 학교, 사회환경적 요소를 꼽을 수 있지만, 이중 

가정에서의 어머니는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배경이라 할 수 있다[5-7]. 청소년들은 진로를 주로 부

모와 의논하며, 진로 선택 및 결정 과정에서 부모의 도

움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8], 결혼이

주여성 어머니의 경우 한국의 진로발달체계를 잘 모르

고, 남편으로부터 자녀 교육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해 

매우 취약한 청소년 지지체계라 할 수 있다[9,10]. 여성

가족부의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6~24세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가족 부모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자의 40.9%가 자녀의 학업, 진학, 진로 등

에 대한 정보 부족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

서 우리 사회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바람직한 진로지원행

동 형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11].

부모의 진로지원행동은 지지행동, 간섭행동, 관여부

족행동으로 구분된다[12]. 지지행동은 부모가 자녀의 

진로에 대해 적절한 조언과 정보 제공이 가능하고 도와

주는 것을 의미한다. 간섭행동은 부모가 자녀의 진로를 

일방적으로 선택, 결정하고, 자녀의 진로준비행동을 주

도하여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여부족행동은 자녀

의 진로에 대해 무지하거나 무관심으로 대응함으로써 

자녀가 적절한 진로발달을 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13]. 부모의 진로지원행동과 관련된 연구 결과에 따르

면, 부모의 높은 지지행동은 자녀의 진로탐색활동에 긍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높은 관여부족행동은 자녀

의 진로탐색활동과 진로적응활동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4]. 자녀의 지도에 어려

움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일반가

정 어머니에 비해 관여부족행동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15]. 그리고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지지행동이 

높을수록 청소년 자녀의 진로결정 수준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16]. 

어머니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준거 기준으로 자존감

을 기초체계로 삼고 있는데, 자존감이란  자신 스스로

의 유능감과 가치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17]. 자존감

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모든 생활이 가치 있으며 

보람 있다고 생각하면서 행동하기 때문에 원만한 사회

생활을 영위함과 아울러 진취적이고 활력 있는 삶을 전

개하는 반면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을 쓸모없고 

무가치하게 여기기 때문에 열등감과 스트레스가 높고

[18], 타인과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한다고 하였다[19]. 

대체로 자존감은 영유아기에 부모의 양육태도를 통해 

형성되나,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타인 및 집단의 반응

을 통해 조절되고[20], 성공 또는 좌절 경험을 통해 역

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1]. 어머니

의 자존감은 자녀에 대한 양육 및 교육태도, 자녀의 자

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많은 선행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22-24]. 결혼이주여성의 자존감은 새로

운 생활 적응과 자녀 양육에 중요한 요인이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연구들은 자존감을 종속변수로 두고 

독립변수를 밝힘으로써 결혼이주여성의 자존감을 향상

시키기 위한 단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결혼이주여

성의 자존감을 독립변수로 두고 자존감과 청소년 자녀

의 진로지원행동 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거의 찾아

보기가 어렵다. 일반적으로 자존감이 높은 어머니가 자

녀와의 관계에서 높은 부모효능감을 보여주고[22. 25], 

또한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며, 자녀가 사회적 발달에 

이루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한다[26]는 연구결과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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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주제와 연관시켜 볼 때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자

존감이 높을수록 부모효능감이 높고, 긍정적인 진로지

원행동을 할 것으로 추론된다.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하는[27] 부모

효능감은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에 기초하여 이

를 양육의 차원에 적용시킨 것으로 대상 자녀의 연령에 

따라 양육효능감 또는 부모효능감으로 구분된다[28]. 

다문화 사회 환경에서 부모효능감은 특정 문화권 내에

서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로 문화적응의 지표로도 

고려되며[29], 긍정적인 자녀양육 수행과 건강한 자녀

의 발달과 사회적응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이다[30]. 부

모효능감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부모효능감이 높을수

록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즐기고 온정적이며,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통해 자녀의 역량 발달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31-32]. 결혼이주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이들의 양육효능감이 자녀의 학습지도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33]. 결혼이주여성의 양육효

능감이 자녀발달의 핵심 요소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낮은 양육 참여, 육아 정보 부족, 모국과는 다른 

양육방식으로 인해 양육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34]. 특히 부모 효능감은 자녀의 연령과 발달 단계

에 따라 변하는데,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효능

감이 더욱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35]. 자녀가 학령기

가 되면서 학습지도 및 학교생활 조력 등 새로운 역할

들이 기대되는데, 한국 학교교육에 대한 경험과 이해 

부족, 학습지원의 어려움, 지지체계 부재 등으로 부모 

효능감이 더욱 낮아진다는 것이다[36]. 이처럼 자녀가 

초기 청소년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면서 자녀 지도에서 

상실감과 실패를 겪은 결혼이주여성은 진로지도를 수

행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다문화 자녀

의 연령이 곧 사회에 진입하는 시기가 본격화되면서 다

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발달 연구와 결혼이주

여성의 부모효능감과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간의 관계 

연구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37], 다문화가정 어

머니를 대상으로 한 진로지원행동 연구는 소수만이 발

견된다. 이런 가운데 연은모·최효식에 의하면 부모효능

감은 진로관련행동 중 지지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관여

부족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간섭행동에는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3]. 향

후 자녀 진로지도에 가장 중요한 변수인 결혼이주여성

의 특성을 다각적인 차원에 검토함으로써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원활한 직업이행과 다문화 어머니의 진로지

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과 모색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존감과 자녀진

로지원행동 관계에서 부모효능감이 매개효과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가정 어

머니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부모효능감을 통하여 바

람직한 진로지원행동을 형성할 수 있는 실천적,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존감과 자녀진로

지원행동 간의 관계에서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

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존감, 자녀진로지원행

동, 부모효능감 수준을 확인한다. 

둘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존감, 자녀진로지원행

동, 부모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셋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존감과 자녀진로지원행동 

간의 관계에서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파악한다

2. 연구설계

2.1 연구모형 및 가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존감과 부모효능감이 자녀진

로지원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부모효능감이 

자존감과 자녀진로지원행동 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

라는 가설을 세우고 다음 Fig. 1. 과 같이 연구모형을 

수립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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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존감은 자녀진로지원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은 자녀진로

지원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은 자존감과 

자녀진로지원행동 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2.2.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구축하여 운영 

중인 제7차 다문화청소년 패널 중 학부모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다문화청소년 패널은 다문화청소년의 교육

과 발달 상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한 데이터로 다문화청

소년 뿐만 아니라 이들의 부모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9년 

12월의 7차년도 패널을 활용하였으며, 다문화청소년 

학부모 패널 중 출신국적이 한국이 아닌 결혼이주여성

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2.3 측정도구 

2.3.1 자녀진로지원행동

다문화청소년패널 7차 조사에서 종속변수로 활용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진로지원행동은 조아라 외

[38]의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패널에서  활용한 자녀진

로지원행동은 지지행동 3문항, 간섭행동 3문항, 관여부

족행동 3문항의 3요인,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지지행동 문항은 ‘자녀가 관심있는 직업에 관한 정보

를 찾아보도록 격려한다’, ‘자녀가 선택할 수 있는 진로

에 대해 조언해 준다’,  ‘다양한 진로 분야의 체험기회에 

대하여 자녀에게 말한다’이다. 간섭행동 문항은 ‘자녀 

진로를 정할 때 내 생각대로 하기를 바란다’, ‘내가 좋아

하지 않는 진로를 자녀가 선택하지 않도록 설득할 것이

다’, ‘나는 자녀 진로를 특정 방향으로 강요한다’가 해당

된다. 관여부족행동은 ‘너무 바빠서 자녀진로 준비를 도

와줄 수 없다’, ‘자녀진로에 관심이 없다’이다.  자녀진

로지원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며, 지지행동과 간

섭행동과 관여부족행동의 총합 점수를 자녀진로지원행

동으로 평가하였는데, 이중 간섭행동과 관여부족행동은 

역코딩 처리했다.

본 연구에서 자녀진로지원행동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65이었고, 하위요소별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지지행동 Cronbach’s α=.78, 간섭행동 

Cronbach’s α=.69, 관여부족행동 Cronbach’s α=.75

로 나타났다. 참고로 표본수가 다른 6차년도 다문화청

소년패널을 활용한 연은모·최효식(2019) [13]의 연구

에서는 지지행동 α=.86, 간섭행동 α=.75, 관여부족 α

=.79이었다. 

2.3.2 자존감

독립변수인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해 Goopersmith

의 자아개념 척도를 박난숙·오경자(1992)[39]가 수정·

보완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자존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다른 사람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다’,  ‘나는 좋은 품성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 등이 포함

되어 총 9개 문항으로 이뤄졌다. 자존감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

로 측정되며, 일부 문항은 역코딩 처리한 가운데 총합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존감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2로 나타났다. 

2.3.3 부모효능감

매개변수로 활용한 부모효능감은 Gibaud- Wallston 

& Wandersman[40]의 부모역량척도를 번안 및 수정

한 신숙재[41]의 부모 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모

효능감은 ‘나는 내가 유능한 부모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 아이가 무엇을 힘들어 하는지 잘 알고 있다’,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부모의 역할을 보여 줄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등 9개 문항을 포함하고 있

다. 부모효능감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

렇다(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며, 총합점수

가 높을수록 부모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부모효능감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2로 나타났다. 

2.3.4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서 활용한 제7차 다문화청소년-학부모 패

널의 통계분석은 SPSS 24.0을 이용하였다. 첫째 다문

화가정 어머니의 인구 통계적 배경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수행하여 인원 및 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둘째, 척도의 내적 일치성을 알아

보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통한 Cronbach 알파 계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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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하였다. 셋째, 변수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

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자존감과 부모효능감이 

자녀진로지원행동과 그 하위요인에 미치는 인과관계 

파악을 위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자존

감과 자녀진로지원행동 간의 관계를 부모효능감이 매

개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3단계 매개검정과 인과관계

에 대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소

벨 테스트를 실시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제7차 다문화청소년_학부모패널의 결혼이주여성은 

총 1,188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들의 일반적인 특성

은 Table 1에 제시되었다. 

Table 1. Descriptive Characteristics (n=1,188)

variable range frequency(%)

Education

degree

middle School
graduation or lower 126(10.6%)

high school
graduation 562(47.3%)

college 313(26.3%)

University
graduation 
or higher

187(15.8%)

marriage
status

marriage 1,083(91.1%)

divorce 45(3.8%)

separation 14(1.2%)

bereavement 46(3.9%)

living
area

large city 291(24.5%)

small-medium

city
526(44.3%)

town 371(31.2%)

country
of
origin

China(Korean) 214(18.0%)

China(Han, etc) 87(7.3%)

Vietnam 28(2.4%)

Philippines 322(27.1%)

Japan 428(36.0%)

Thailand 49(4.1%)

etc. 60(5.1%)

age

minimum 27

maximum 66

mean 46.58

std. 5.06

mean of 
household
income monthly

minimum 0

maximum 12,000,000 won

mean 2,670,000 won

std. 119.621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47.3%)이 가장 많고, 전문대 

졸업(26.3%), 대학교 졸업 이상(15.8%),, 중학교 졸업

이하(10.6%)으로 나타났다. 결혼지위는 결혼 및 동거 

91.1%, 사별 3.9%, 이혼 3.8%, 별거 1.2% 순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이들은 중소도시 44.3%, 읍/면 31.2%, 대

도시 24.5%의 거주 분포 양상을 보였다. 결혼이주여성

들의 출신국은 일본 36.0%, 필리핀 27.1%, 중국 조선

족 18.0%, 조선족 외 중국 7.3%, 기타 5.1%, 태국 

4.1%, 베트남 2.4%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에 참여

한 결혼이주여성의 연령의 평균값은 46.58, 표준편차 

5.064이었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의 평균값은 267.7만

원, 표준편차 119.621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3.2. 변수간 상관관계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존감, 부모효능감, 자녀진로

지원행동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

다. 또한 자녀진로지원행동의 하위요인인 지지행동, 간

섭행동, 관여부족행동을 포함시켰다. 

자존감, 부모효능감, 자녀진로지원행동의 모든 변인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294 ~ 

.606 사이에 분포되어 있으며 측정 변인들 간에 .80 이

상의 높은 상관을 보이는 변인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자녀진로지원행동의 하위요인에 대한 상관관계는 

부모효능감과 간섭행동만 유의하지 않았고, 자존감과 

부모효능감에 대해 지지행동과 관여부족행동은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1 2 3 3-1 3-2 3-3

1 1

2 .606** 1

3 .354** .294** 1

3-1 .245** .415** .428** 1

3-2 -.173** .019 -.598** .205** 1

3-3 -.254** -.215** -.831** -.193** .296** 1

Mean 3.80 3.58 2.95 2.89 2.11 1.92

St d. .539 .519 .397 .525 .632 .698

1.self-esteem, 2.parenting efficacy, 3.child-career support behavior, 

3-1.encourage behavior 3-2.meddle behavior, 3-3.involvoment 

behavior

*p<.05, **p<.01, ***p<.001

변수의 평균은 자존감이 3.8/5(표준편차 .539),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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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감이 3.58/5(표준편차 .519), 자녀진로지원행동이 

2.95/4(표준편차 .397)이었다. 자녀진로지원행동의 하

위요인 평균값은 지지행동 2.89/4, 간섭행동 2.11/4, 

관여부족행동 1.92/4순으로 나타났다. 

3.3. 자녀진로지원행동에 대한 회귀분석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존감, 부모효능감이 자녀진

로지원행동과 그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또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

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의 

Table 3, Table 4와 같다. 

회귀분석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 

값이 .668, 분산 팽창요인 값이 1.497로 나타나 다중공

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회귀분석 결과, 자존감은 자녀진로지원행동에 대해 

β=.277로 정적으로 유의하였다(t=6.942, p<.001). 즉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이들의 자녀

진로지원행동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부모효능감은 자녀진로지원행동에 대해 β=.134

로 정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t=3.375, p<.01). 

즉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진로지원행동 또한 높

은 것을 의미한다. 

Table 3. Regression Analysis on child-career support 

behavior

Β SE β t allowance VIF

self-esteem .201 .029 .277*** 6.942 .668 1.497

parenting 

efficacy
.102 .03 .134** 3.375 .668 1.497

(Constant) 16.28 .919 17.72

*p<.05, **p<.01, ***p<.001

자녀진로지원행동의 하위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는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

존감은 자녀진로지원행동 중 지지행동에 유의하지 않

고, 부모효능감은 β=.421로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t=12676, p<.00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존감은 자

녀진로지원행동 중 간섭행동에 대해 β=-.292로 부적

으로 유의한 반면에(t=-8.231, p<.001). 부모효능감은 

β=.196로 정적으로 유의하였다(t=5.527, p<.001). 즉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간섭행동은 

낮지만,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간섭행동은 높은 것으

로 해석된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존감은 관여부족

행동에 β=-.194로, 부모효능감은 관여부족행동에 β

=-.103로 둘다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다문화가정 어

머니의 자존감과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진로에 

대한 관여부족행동은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다

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존감과 부모효능감의 자녀진로지

원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전체 변량의 13.7%로 나타났

다. 

Table 4. Regression Analysis on subfactor of 

child-career support behavior

Vari

able

encourage

behavior

meddle

behavior

non-involvement 

behavior

β t β t β t

self-

esteem
-.01 -.312 -.292*** -8.23 -.194*** -4.7

parenting 

efficacy
.421*** 12.68 .196*** 5.53 -.103* -2.49

*p<.05, **p<.01, ***p<.001

3.4. 자존감과 자녀진로지원행동에서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

자존감은 1단계에서 매개변인인 부모효능감에 미치

는 효과가 유의하였고(β= .606, p<.001), 

Table 5. Mediation Analysis of parenting efficacy  

between self-esteem and child-career 

support behavior

step variables Β SE β t

1

step

self esteem

→ parenting 

efficacy

.583 .022 .606*** 26.216

2

step

self esteem

→

child-career 

support 

behavior

.258 .024 .354*** 10.802

3

step

self esteem

→

child-career 

support 

behavior

.201 .029 .277*** 6.961

parenting 

efficacy

→

child-career 

support 

behavior

.102 .030 .134** 3.375

*p<.05, **p<.01, ***p<.001

2단계인 독립변인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존감이 

자녀진로지원행동에 미치는 효과도 유의하였다(β

=.354, p<.001). 3단계에서 자존감과 양육효능감을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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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회귀모형에 투입하여 자녀진로지원행동을 예측한 결

과, 매개변인인 부모효능감이 자녀진로지원행동에 미치는 

효과는 1단계에 비해서 감소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고(β= 134, p<.01), sobel test 결과 자존감과 자녀진로

지원행동과의 관계에서 부모효능감은 부분 매개효과를(Z 

= 3.37, p<.001)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2 참고).

*p<.05, **p<.01, ***p<.001

Fig. 2. Mediating Effects of parenting efficacy between 

self-esteem and child-career support behavior

자존감과 자녀진로지원행동 하위변인들 간에 있어서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앞

서 Table 4의 회귀분석에서 유의하지 않았던 지지행동

을 제외한 간섭행동과 관여부족행동을 종속변인으로 

두고 분석하였다. 

Table 6. Mediation Analysis of parenting efficacy  

between self-esteem and meddle behavior

step variables Β SE β t

1

step

self esteem

→ parenting 

efficacy

.583 .022 .606*** 26.216

2

step

self esteem

→ meddle 

behavior

-.023 .004 -.173*** -6.062

3

step

self esteem

→meddle 

behavior

-.038 .005 -.292*** -8.231

parenting 

efficacy

→meddle 

behavior

.027 .005 .196*** 5.527

*p<.05, **p<.01, ***p<.001

Table 6처럼 단계별 회귀분석 결과 다문화가정 어머

니의 자존감과 간섭행동과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은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sobel test 결과 부분 매개효과

를(Z = 5.29, p<.001)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3 참고).

*p<.05, **p<.01, ***p<.001

Fig. 3. Mediating Effects of parenting efficacy between 

self-esteem and meddle behavior

또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존감과 관여부족행동과

의 관계에서 부모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Table 7), sobel test 결과 부분 매개효과를(Z = 

-2.65, p<.01)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4 참고).

Table 7. Mediation Analysis of parenting efficacy  between 

self-esteem and non-involvement behavior

step variables Β SE β t

1

step

self esteem

→ parenting 

efficacy

.583 .022 .606*** 26.216

2

step

self esteem

→

non-involvement

behavior

-.036 .005 -.254*** -7.484

3

step

self esteem

→

non-involvement

behavior

-.028 .006 -.194*** -4.701

parenting 

efficacy

→

non-involvement

behavior

-.015 .006 -.103* -2.493

*p<.05, **p<.01, ***p<.001

Fig. 4. Mediating Effects of parenting efficacy between 

self-esteem and non-involvement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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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관련하여 논의할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첫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제7차 다

문화청소년 학부모 패널에 반영된 다문화가정 어머니

의 특성은 학력수준의 경우 고졸이 47.3%, 결혼상태인 

경우가 91.1%, 중소도시 거주가 44.3%, 출신국가의 경

우 일본이 36%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46.58세, 평균 월 가구소득은 267.72만원인 것

으로 분석되었다. 2018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의한 

결혼이주여성의 국적별 현황에 따르면 중국이 36.8%로 

가장 많고 일본의 경우 8.6%임과 비교해 볼 때 다문화

청소년-학부모 패널은 이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염두

에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존감, 부모효능감, 자녀

진로지원행동의 평균수준을 분석한 결과, 자존감의 평

균이 3.8/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자녀진로지원

행동의 평균이 2.95/4, 부모효능감의 평균이 3.58/5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진로지원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자녀진로지원행동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은  일반가정 어머니와 직접 비교하

는 선행연구가 드물어 일방적으로 주장하기는 어려우

나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자녀의 교육 지도 중 특히나 

진로지도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자녀진로지원행동 하위요인으로는 지지행동의 

평균이 2.89/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간섭행동의 평

균이 2.11/4, 관여부족행동의 평균이 1.92/4 순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진로지원행동 중 가장 긍정적이라 할 

수 있는 지지행동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다문

화여성들이 자녀진로지도를 수행함에 있어 간섭행동과 

관여부족행동의 전략보다는 지지행동의 전략이 보다 

효과적인 부모역할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존감, 부모효능감, 자녀

진로지원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가

정 어머니의 자녀진로지원행동은 자존감 및 부모효능

감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자존감 및 부모효

능감과 자녀진로지원행동 간에 인과관계를 밝히는 회

귀분석 결과에서 정적으로 유의하였는데,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존감과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진로지

원행동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존감이 높을수

록 자녀진로지원행동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1>과 부모

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진로지원행동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2>이 채택되었다. 이는 일반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M. Y. Sim, S. H. Jeong & S. K. 

Hwang(2013)[25]와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E. M. Yeon. & H. S. Choi(2019) 연구[13]와도 일

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독립변인과 자녀진로지원행동의 하위요인 간

의 인과관계 검증에서는 자존감과 지지행동은 유의하

지 않았지만, 부모효능감과 지지행동은 정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존감과 간섭행동은 부적

으로, 부모효능감과 간섭행동은 정적으로 유의했다. 즉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간섭행동은 

낮아짐에 반해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간섭행동은 높

아짐을 의미한다. 관여부족행동은 자존감과 부모효능감 

모두 부적으로 유의하여,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존감

과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관여부족행동은 낮아진다고 

해석된다. 이는 E. M. Yeon. & H. S. Choi(2019) 연

구와[13] 유사한 결과이나, 단 부모효능감과 관여부족

행동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점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진로지원행동 분석

결과에서 부모효능감의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부모효

능감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존감과 자녀진로지원행

동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검증되었

다. 더 나아가 부모효능감은 자존감과 자녀진로지원행

동의 하위요인인 간섭행동과 관여부족행동의 관계에서

도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앞

서 인과관계 결과 보고에서 밝혔듯이 지지행동에서 부

모효능감의 매개효과는 없었는데, 여기에는 자녀의 특

성을 통제변인으로 둘 때 통계적인 원인이 규명될 것으

로 사료되며, 지지행동에서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는 

없고, 간섭행동과 관여부족행동에서만 매개효과를 보인 

점에 대해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심층적으로 밝힐 필요

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존감과 자녀진로

지원행동 간의 관계에서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파

악하여 효과적인 다문화 청소년 진로지원 방향을 제시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존감과 자녀진로지원행동 관계에서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 연구 321

자존감, 부모효능감, 자녀진로지원행동의 수준 뿐만 아

니라 자녀진로지원행동의 하위요인별 수준까지 파악하

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와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인과관

계를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가장 영향력이 높았던 부

모효능감의 매개역할을 규명하였다.

부모의 자녀진로지원행동 연구들이 일반 가정의 부

모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다

문화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매개, 인과관계를 확인하

고, 자녀진로지원행동의 세부적인 요인까지 다뤘다는 

의의가 있다.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국내 일반 가정처

럼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으나 한국의 교육에 확신이 부

족하기 때문에 자녀의 장래직업이나 진로문제에 수동

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에 대한 공식적

인 논의가 20년이 되어가는 현 상황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성장하여 사회진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

문화가정 자녀에게 맞춤화된 진로체계 구축이라는 과

제를 앞두고 있다. 이에 자녀의 진로지도에 가장 영향

력이 큰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진로교육 프로

그램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

런 가운데 본 연구가 밝힌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존감

과 부모효능감은 진로지원행동에 중요한 요인이며, 특

히 부모효능감은 진로지도에까지 시너지를 발휘하는 

결정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진로교육에 앞서 부모효능

감을 향상시키고 자녀와의 관계를 고려한 진로 코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한 정책적, 실천적 제언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의식 확립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바람직한 청소년 자녀의 진로지

원 체계 구축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현재는 결

혼이주여성의 사회관계망의 핵심적인 지지체계인 다문

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 자녀의 진로지원 

프로그램이 기관에 따라 진행 여부 및 내용에 있어 차

이가 있으며, 대체로 일회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기본정책계획에 다문화가정 부모님 

대상으로 체계적인 진로발달 지원을 포함시켜 실천기

관에서 공식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접근성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진로정보 접근성

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커리어넷의 외국어 번역본을 

제공하거나 웹 개발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논문의 목적인 부모효능감에 대한 매개효과 

검증결과, 어머니의 자존감은 부모효능감을 매개로 자

녀진로지원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효능감을 매개로 한 자녀진로지원행동의 하위요인 

간에는 지지행동은 지지받지 못하였고, 간섭행동과 관

여부족행동은 지지를 받았다. 이처럼 본 논문이 회귀분

석을 통해 밝히는 하위요인의 인과관계 결과는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녀진로지원행동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진로발달을 

위해 다문화 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효능감을 높

이는데 필요한 부모교육 뿐 아니라 자존감을 강화시키

는 환경조성이 함께 이뤄질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연구주제는 상당히 많은 연구가 이뤄져 왔다고 볼 

수 있으나, 청소년기 자녀의 진로지원에 초점을 둔 연

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다문화가정 자녀들

이 성장하여 사회진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점

에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핵심적인 영향을 끼는 다문화

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관련 변인의 관계를 밝혔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후속연

구를 통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구체적인 자녀진로지

원행동을 보다 면밀하게 살필 지점을 제시했다는 점 또

한 본 연구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향후 다양한 

변인을 통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진로지원체계를 

밝혀갈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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